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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영향 없도록 지속 노력 

- 긴급 거시경제 ·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2.10.(화) 07:00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불 

규모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불(9월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

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한 일본대사 면담(12.9, 기재부), 금융상황점검회의(12.9, 금융위), 

은행권 간담회(12.9, 금감원)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 및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

(기재부),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12.10, 기재부),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12.10, 한은),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12.11, 한은),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12.10, 금감원) 등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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